
◀ＡＮＣ▶ 

토요일입니다. 

볼 만한 공연과 전시 소개해 드립니다. 

엄지인 기자가 간추렸습니다. 

◀ＶＣＲ▶ 

연극 <농담> 

투견장을 무대로, 물러설 곳 없는 '막장 인생'을 그린 연극 <농담> 입니다. 투견장을 무대로, 물러설 곳 없는 '막장 인생'을 그린 연극 <농담> 입니다. 

"사람이 사람을 수렁에 넣는다"는 극 중 대사는, 

욕망에 가득 찬 우리 사회가 물고 뜯기는 투견판과 무엇이 다른지 되묻습니다. 
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

국립발레단 <라 바야데르> 

프랑스어로 '고대 인도 무희'를 뜻하는 <라 바야데르>는 2백여 벌의 의상이 동원되는 '발레의 블록버스터'로 불립니다. 

국립 발레단의 섬세한 표현력을 강조한 새로운 버전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. 
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

선이 고운 한국 무용의 매력이 패션 디자이너를 만나 시각적인 효과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. 

시나위와 오페라를 뒤섞은 음악이 더해져 색다른 느낌을 주는 무용극입니다. 
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

실험적인 재료와 거침없는 표현 기법. 

미국 출신의 젊은 작가, 스털링 루비의 국내 첫 개인전입니다. 

널찍한 대야를 연상시키는 연작과 다양한 재료를 이어붙인 콜라주 작품 등 대표작을 선보입니다. 
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

195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, 각 세대를 대표하는 대만 작가들의 작품 32점을 모았습니다. 

시대적 변화에 따라 대만 현대미술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입니다. 

MBC 뉴스 엄지인입니다.


